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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민주당 2025년 제2회 추경안 심사성과>

-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수도권 등 추가지원금을 인상하여 지방 소비진작

효과 확대, 국비비율을 70~80%→75~90%로 조정하여 지방재정 부담경감

- 영유아보육료 5% 인상, 발달장애인 지원 증액 등 민생예산도 확보

❑ 민주당은 파탄 상태에 이른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주권정부가 편성

한 2025년 제2회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회심사과정에 

임하였고 오늘(7월4일) 본회의에서 정부안 30.5조원에서 1.3조원 순증(증액 +2.4

조원, △1.1조원)된 31.8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.

❑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추가지원금을 상향

조정하고, 국비지원비율도 상향조정하였습니다.

 -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든 지방의 경제

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추가지원금을 비수도권 3만원, 인구

감소지역은 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. 

 -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

위해 국비지원비율을 서울은 70%에서 75%로 하고, 그 외 지역은 80%에서 

90%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.

❑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민생예산도 확보하는 

성과를 내었습니다.

 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를 5% 인상하였고, 

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을 249억원 증액하였습니다. 지난 정부에서 초중고 예

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는데, 이번 추경에서 

4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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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콩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나 콩생산 과잉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경감

하기 위해 연내 콩 2만톤을 추가 비축하는 사업 예산으로 1,021억원을 반

영하였고, 산소 공급기와 차광막 등 이상 수온에 대응하는 장비를 확충한 

예산으로 20억원 증액하였습니다.

❑ 올해 초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조성사업 예산을 

103억원 증액하였고,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형 산림

헬기 3대 임차할 수 있는 예산 159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.

❑ 국회에서 확정한 이번 추경안이 경제와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

정부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. 

2025. 7. 4.

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, 

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


